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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al furniture design in this study from the 1960s to the present period of office 

space by Metal furniture design Metal furniture for social factors in the development. In other 

words,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 country’s formative characterize metal office 

furniture design characteristics and the development of culture is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scope of this study,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office automation in the 

1960s, causing a drastic change in the world at the time of furniture developed in Germany, 

Italy, the United States, Japan, and examine each country’s furniture and metal furniture from 

the 1960s to the present design trends in office organize, and research methods literature and 

various data classification by age and by extracting the key trends are established form.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 design tends to obscure the distinction between two different 

aspects of the design appear rarely common or different forms of expression are characterized 

by two. This furniture range has expanded to use metal and metal to minimize the negative 

aspects of a conventional flexible image is designed to suit the tastes of modern design and 

metal furniture design, interior space, except that now it is considered that the most can be 

identified.

Keywords: metal furniture design, office space, design trends

1. 서  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 가구디자인 분야에서 목재를 중심으로 이

론적인 자료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연구가 다

2013년 9월 26일 접수; 2013년 10월 22일 수정; 2013년 10월 

24일 게재확정 
†

교신저자 : 김 명 태 (mtkim@kongju.ac.kr)

루어진 적은 적지 않으나 보다 심도 있게 금속가

구만을 구분하여 그에 대한 역사나 이론을 수집하

여 정리한 연구는 국내, 외를 막론하고 구체적인 

연구가 된 바가 드물다. 대부분의 가구디자인 관련 

연구나 교육이 목재가구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추

어져 있으므로, 국내 가구디자인학과 출신 학생들

이 금속가구의 역사적인 양식이나 특징 및 금속가

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전무하



양우창․김명태

한국가구학회지, 제 24 권 제 4 호, 2013

330

        

Fig. 1. Louis Sullivan.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물은 금속가

구디자인에 있어서 근대에 들어서서부터 현재까지

의 제품을 뒤돌아보고, 그 발전사를 정리하여 앞으

로의 발전방법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데 

기초적 학습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금속가구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심층적 연구

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방대

함과 자료의 미비함으로, 디자인 관련 실무나 디자

인 작업 時, 혹은 금속디자인 관련 교육현장에 필

요로 하는 금속가구의 역사적 양식이나 특징을 파

악할 수 있는 연구나 자료정리를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에

서 현대까지의 사무공간 중 금속디자인을 중심으

로한 금속가구에 대한 연대기와 양식별로 구분하

여 금속가구 발달에 미쳤던 제반환경 및 사회적 

요인들과의 관계들을 이론적인 틀을 제시함으로서 

각 시대별, 국가별 금속 사무 가구디자인의 특성과 

문화의 발달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1960년대 컴퓨터와 사무자동

화의 발전 등으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시점에

서 출발하여 어메니티(Amenity) 시대로서의 1980

년대, 인텔리전트(Intelligent)하고 정보화 사회로서

의 현대까지의 대표적 가구업체와 제품의 특성 세

계의 가구 선진국인 독일, 이탈리아, 미국, 일본 등 

각 나라별 가구를 조사하고 현재 사무용 금속가구

디자인의 경향을 정리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관련 문헌과 기사, 각종 

업체 및 디자인 조합 등을 통한 자료 확보와 둘째 

자료 분석을 통한 시대별 분류 및 핵심 경향을 추

출하며 셋째 추출자료의 정리 및 양식의 경향을 

확립한다.

2. 실내 공간 사무용 금속가구의 고찰

2.1. 금속가구

금속가구는 철강시대의 부산물이다. 1800년대 

후반 미국 시카고에서 건축가 루이스 설리반(Louis 

Sullivan)과 그의 동료들은 시카고의 대 화재로 인

해 폐허가 된 사무용 건물들을 다시 설계하였는데, 

그 당시에 새롭게 발전된 강철과 벽돌을 사용하는 

구조를 이용하여 현대적인 초고층건물(Skyscraper)

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수직으로 높이 올려진 고층건물이 만들어지면서 

건물들이 가능한 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

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대중의 요구가 높아졌다. 비록 

건물의 외관이 목구조 건물과 비교할 때 화재의 

위험은 감소했지만, 아직 내부는 다량의 목재가구

와 다른 가연성의 재료들이 널리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화재의 위험과 그로 인한 피해의 가

능성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어느 도시의 

소방서에도 새로운 고층건물의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고층 사다리차가 없었다는 사실에 의해 불안

이 더욱 가중되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설

리반의 말처럼 가구업자들은 전통적인 사무용 목

재가구를 대치할만한 소재로 화재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강철을 이용한 사무용 금속가구의 

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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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rank Lloyd wright desk and chair, Johnson 

Wax Building, Racine, WI.

2.2. 대표적 기업들과 생산품 - 모던스타일, 이탈

리안 스타일

19세기는 산업혁명과 생산직 종사자들로 인한 

양적으로 인간욕구를 충족시켰으나, 정보처리 및 

자동화 등으로 질적인 인간욕구에 의한 사무직 종

사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사무실 또는 사무공

간이라 통칭되는 오피스 개념의 공간에 채워질 금

속가구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1902년에 오하이오

주에 ‘제너럴 방재회사(General Fireproofing Co.)’

가 설립되었고, 1912년에 ‘스틸케이스(Steelcase)’

사가 미시간주에 세워졌다. 클래식하면서도 견고

하고, 불에 강한 금속제 책상의 공급과 파일링시스

템을 캐비닛, 선반 등으로 대치하여 대중의 선풍적

인 인기와 함께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또한 사무용 

가구의 현대적인 형태를 보인 1938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 Wright)가 존슨 앤 선(Johnson 

& Son)빌딩을 설계하면서 내부공간을 혁명적으로 

조직한 오픈 플랜 오피스(Open Plan Office)를 적

용하면서 내부의 집기를 철재와 목재를 혼합한 유

기적인 사무가구를 개발하였는데 책상의 천판이 3

단으로 나뉘어져 선반, 업무, 타이핑이 동시에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자는 캐스터가 달린 

것으로 사무가구의 획기적 제안이었으며 사용자 

측면에서의 편리성을 추구한 것이었다.

30년대에는 알루미늄 합금에 의한 금속가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알코아(Alcoa)사에서 브

루스 배스터키(Bruce Bastoky)의 알코아 알루미늄 

특수의자(Distinctive Chairs of Alcoa Aluminum, 

1934)를 생산했다. 이후 금속가구회사들은 그들의 

경쟁자들은 사무공간의 능률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구조를 찾고자 노력했

으며, 당시 영향을 주던 모던(Modern)한 형태에서

부터 매끄러운 이탈리안 양식(Italian styling)까지

의 다양한 변화를 소개하였다. 1968년에 ‘제너럴 

방재회사’가 선보인 ‘GF시리즈’로 유명한 의자는 

소비자로 인체공학적인 기능성을 갖도록 하였다. 

일명 ‘굿폼체어(Goodform Chair)’라 불린 이 사무

용 의자는 작업에서 오는 피로를 줄이고, 등뼈의 

곡선에 따른 수평ㆍ수직ㆍ높이ㆍ균형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

무용 가구의 전형이 되었다. 

2.3. 시스템 금속가구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무용 가구는 모듈러 워크

스테이션(Modular Workstation), 일명 시스템가구

(System Furniture)로 대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구와 집기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요구로부터 출발된 것이었다.1) 사실, 시스템

가구가 인기를 얻게 된 미국에서 시스템가구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할리우드의 화려함과 통속적인 

사회학의 노출적인 혼합이었다.

2.4. 사무용 가구의 소재

사무용 금속 가구에 주로 쓰이는 소재는 강2)으

로 다음과 같다.

2.4.1. 강판 아연철판

탄소 함유량이 작은 강판일수록 강도가 적고 부

드러운 면 가공에 좋다. 그러나 일반 강판은 산화

하기 쉬우므로 반드시 표면 가공을 하고 도금하여 

내장 재료로 사용한다. 아연철판은 강판에 아연 도

금을 하여 강고한 피막을 준 것이다.

2.4.2.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폴리쉬, 헤어라인, 에칭, 착색 

등이 표면 마감되면 아름다운 외관을 갖게 되며, 

내용적으로는 내식성 내열성 및 기계적 성질 등을 

1) Peter Dormer, 강현주, 조미아 역, Design since 1945, 

시각과 언어, 1996. pp162-166. 

2) 강은 일반적으로 탄소강 또는 보통강이라 하며 0.03∼

1.7% 범위의 탄소 함유량을 가지고 있다.

강은 탄소 함유량에 따라 저탄소강(탄소 햠량이 비교적 

낮은 0.02∼0.25% 내외로 오늘날 가장 많이 쓰이는 금

속재료 이다) 주탄소강, 고탄소강 등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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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3. (a) Alcoa Chair, No. 203, (b) Distinctive Chairs of Alcoa Aluminum (1934), (c) GF Series Chair (1968).

갖는 마감 재료가 된다.

2.4.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은 가벼운 금속으로 탄화 피막에 의한 

부식을 자기 방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알루미늄에 극히 소량의 망산이나 실리콘 등 기타 

금속을 가하는 것이 알루미늄 합금이다. 알루미늄 

합금은 알루미늄보다 강도나 내구성이 압출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표면처리로는 야금도장 약극소화, 

도금마감 등이 있다.

2.5. 제조공정

제조공정에서 금형에 따른 형태와 부품부착 및 

조립에 따라서 금속재 가구의 종류는 많으나 기본

적인 공정에는 차이가 없다. 금속가구의 제조공정

은 가구의 몸체 부분을 절단기나 절삭기를 사용하

여 자르는 절단 부위별 금형을 절곡기로 하는 절

곡 프레스를 사용하여 프레스가공과 프레스 접합

부위를 응용가열하여 가공하는 용접, 용접 홈을 그

라인더 등으로 연마하고 녹,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표면처리 도장 및 건조 부분조립 및 부착 및 금사

포장 순으로 이루어진다.

3. 사무실의 변천과 일반 사무용 가구의 역사

3.1. 창조성이 결여된 사무공간 형태와 사무용 

금속가구의 등장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는 자동차 생산라인

의 대량생산 방식의 확립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

이다. 기계화된 공장에서 절대시 되어오던 효율성

이 차츰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사무실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그 당시

에 사무실을 찍은 사진을 살펴보면 넓은 공간에서 

같은 모양의 많은 책상들이 교실과 같이 한쪽 방향

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

와 같은 가구배치는 사무를 공장에서 진행되는 작

업과 같이 단순한 작업 위주로 진행시켜 창조성이 

결여된 사무공간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유럽이나 아메리카의 사무실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전화기와 타이프라이터의 등장이

며, 타이프라이터는 데스크의 모양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루 종일 타이핑하는 직종의 출현과 함께 데스

크의 높이가 작업능률이나 피로도에 직결된다는 

사실이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높이 조절기능을 

갖는 회전의자가 등장하였다. 또한 장시간 앉아서 

작업을 하여도 피로를 느끼지 않는 의자의 구조나 

치수 그리고 재질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높아갔다. 

또한, 1920년대에 들어서서 진보적인 사무실에서

는 금속제의 가구나 캐비닛 등을 사용하기 시작하

였다. 

1930년대에서 40년대의 미국에서는 공업생산화

와 경제의 광역화, 복합화에 따라 등장하기 시작한 

산업디자이너들에 의해 미래형 사무실이 제안되었

다. 레이먼드 로위에 의해 제안된 ‘어떤 디자이너

의 오피스’는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이다. 이미 그 

당시에 ‘미래형 사무실’라는 명칭을 시험적으로 붙

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 있는 일이기도 하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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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 사회의 공업화가 가속화되고 일반인들은 

공업화가 가져오게 될 미래에 커다란 기대를 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3.2. 사무용 가구의 새로운 형태 등장

1940년대에는 사무용 가구는, 특별 주문의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며, 대량생산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

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였다. 냉난방, 공조 

시스템, 조명기술의 발달을 가져오고 철제가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1946년 미국의 디자이너인 조지 넬슨(George 

Nelson)은 타피스트의 역할을 합쳐놓은 L자형 워

크스테이션을 개발하였는데 이것이 1947년 넬슨이 

최초로 기능이 있는 파티션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오픈 스페이스에서 레이아웃을 풀어 가는 

열쇠가 되었으며, 사무공간의 획기적인 유연성을 

제공하고 개인작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였다. 1940년대 말에 미국의 허만 밀러(Herman 

Miller) 등은 사무용 책상을 개발하였다. 최초의 컴

퓨터인 유니벡(UNIVAC)이 1951년에 등장하면서 

사무공간에서의 각종 자료처리 등이 빨라지고 개

인전화 등의 발달로 인하여 사무공간은 더욱 복잡

하고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3.3. OA (Office Automation)화와 새로운 가구

배치, 패널시스템의 등장

1970년대에 들어서서 컴퓨터 및 사무자동화

(Office Automation)의 발전은 사무실에 급격한 

변화를 일게 하였으며, 각종 관련 기기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사무실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또한 각

종 사무용 가구에 인간공학(Ergonomic)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무실에서 작업을 정확히 분석하여 기능을 중심

으로 실천했던 것은 1950년대 후반에 독일의 퀵보너 

팀(Quickborner Team)에 의하여 제시된 오피스 

랜드스케이프(Office Landscape)였다. 정보의 수집 

처리 및 전달방법을 합리화하고, 그 판단으로부터 

나오는 창조성을 가장 중요시하며, 인간적 환경조

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개념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종래의 전통적인 계급조직에서 탈피하여 작업자의 

커뮤니케이션과 작업흐름을 실제적으로 계획하고 

오픈사무실에서 비용을 들여, 방을 만들지 않고 가

변성 있는 공간을 계획하며 업무흐름에 따라 책상

을 자유롭게 배열하면서 넓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를 천장구조와 유동성 있는 칸막이로 흡

음을 처리하였다. 또한 중앙식 파일링 시스템과 직

원의 휴식 공간 배려 및 식물을 실내에 들여와 공

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여

기에서의 문제점은 벽체의 제거로 인한 소음발생과 

작업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되며 대형

가구의 유동성 문제 등이 극복되어야만 하였다.

이때에 미국에서는 로버트 프롭스트가 데스크를 

중심으로 한 개인작업과 자료의 유효이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자료가 유효하게 

이용되지 않는 것은 눈에 잘 띄지 않고 사장되기 

때문이므로 빈번히 사용되는 자료는 가능한 한 눈에 

잘 띄도록 책상전면에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작업 중에 주위의 파트너와 진행하는 회의는 단시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잠깐 서서 회의를 하거

나 그에 대응하는 가구형태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

장이었다. 이 주장은 1968년에 시스템가구 시장의 

리더로 활약했던 허만 밀러사의 패널시스템 ‘액션 

사무용 가구(Action Office Series)’로서 시장에 등

장하여 새로운 사무용 가구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 사무용 가구는 최초의 완전히 유동적이고 통합

된 모듈 지향 시스템이었다. 이것은 건축기술로 가

능해진 대형 사무공간에서 인간의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기능을 자유로이 조합할 수 있도

록 파티션에 의해 커뮤니케이션이나 개개의 워크

스테이션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가구였다. 이 시스템은 융통성과 실용성, 개

별적으로 일하는 장소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였으

며 부피가 큰 책상의 측판과 뒷판을 없애고 책상 

천판과 파일선반, 캐비닛 등을 높이 조절이 가능하

도록 파티션에 매달고 패널은 직물로 감싼 소음을 

완화시켰으며 패널 표면에 메모 등을 꽂을 수 있

도록 하여 가림막 형태가 아닌 기능이 부여된 파

티션으로 개발되었다. 

커뮤니케이션과 그에 대한 분석은 1970년대 가

구디자인, 특히 사무용 가구에 대한 사고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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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4. (a) Frank Lloyd Wright Desk and Chair, Johnson Wax Building, Racine, WI, (b) Action Office Series 2, (c)

Action Office Series 3.

미쳤다. 연구는 사무실 각 부처가 어떻게 상호작용

할 수 있는지, 언제 어디서 개인은 최선의 일을 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OA화 시대

를 맞이하여 노동 장해 등도 생겨나 오피스 의자

는 한층 개선되어졌고,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들어

서서 종래의 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기능을 갖춘 

고성능적인 것이 양산되기 시작하였다.  

3.4. 어메니티(Amenity) 시대

1980년대에는 거품경제의 붕괴도 있어서 약간 

정체현상이 있었지만, 어메니티의 시대로서 인간

의 쾌적성, 지적 생산성을 향상시킬 만큼 오피스

환경이 정리되어지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오피스

는 이제 과학에 대응해서 보다 고도로 인텔리전트

(Intelligent)화 된 정보화의 중핵의 장으로서 한층 

가치를 높이게 되고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

하여 사무용 가구시스템의 기능성은 개인의 책상과 

각종 집기류 속에 OA기기(컴퓨터, 프린터, 전화, 

팩스, 복사기 등)가 포함되면서 이 기기들에서 발생

하는 소음과 OA기기를 연결하는 전선(전력선, 통

신선, 정보선)들로 인하여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

이면서 이것의 해결을 위하여 사무용 시스템가구

가 더욱 발전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는 건축가들이 사무용 가구를 

디자인하였는데, 그 이유는 경기의 활성화가 고품

질의 생산과 지적인 모던 디자인을 경제적으로 뒷

받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디자이너, 건축가들이 높은 수준의 기술자에서 

단순한 의미 전달자라기보다는 성직자와도 같은 

컨설턴트와 발명가로 변신하는 과정은 1945년 이

래 디자인 발전의 주제 중의 하나였다. 의식을 강

조하는 아이디어는 빌 스템프(Bill Stumpf 미국, 

1936-)가 에쏘스페이스(1986)라는 이름으로 허만 

밀러 사를 위해 디자인한 사무용 시스템가구를 디

자인하면서 가졌던 생각 속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

다. 그는 그의 시스템가구가 시스템처럼 보이지 않

기를 바랬다. 대신 문명화된 사회로서의 사무실이

라는 개념을 창조했다.

즉, 일로부터 휴식이 제안되었다. 스템프는 필요

한 물건들을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아하는 장소에 

두지만 반드시 손 가까이에 둘 필요는 없다는 디

자인 전략과 관련해서 ‘적절한 어려움’이라는 표현

을 만들어냈다. 에쏘스페이스를 그 공간과 사용자

의 요구에 따라 편안하게 잘 조작될 수 있도록 융

통성 있는 고품질의 느슨한 시스템으로 디자인하

였다.

사무용 가구는 가구디자이너들에게 아직 예술가

로서의 영역을 제공하지는 못하였으나 1970년대와 

80년대의 사무실의 진보에 부응하여 예술적인 가

구를 생산하기도 하는 놀라운 발전이 있었다.

사무용 가구의 기능은 현대에 들어 크게 발전되

어, 의자에 대하는 근무자의 의식도 변화하였다. 

금일 각종 작업자세와 개개 근무자의 신체에 적합

하도록 잠금 장치와 상하조절 기능 등의 메카니즘

이 부가된 의자가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4. 시대별 특징분석

4.1. 후기 산업사회의 영향

4.1.1. 사회, 경제적 특성

50년대 말 미국의 경우 산업사회의 종말을 고하



실내 사무 공간 가구디자인 경향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 Furniture Society Vol. 24, No. 4, 2013

335

      

                  (a)                                       (b)                                (c)

Fig. 5. (a) Esso space office systems furniture (introduced in 1986), (b) Nomos Office Furniture System (UK, 

1986), (c) Pegular Office Chair (1985).

는 전환기였고, 60년대 중반은 정보혁명과 첨단 테

크놀로지 등을 바탕으로 한 산업화 사회로의 전환

기였으며, 70년대 중반에는 대체 기술 운동으로 과

거의 산업사회와도 전혀 다른 개념이 나타나기 시

작했다. 기술의 혁신으로 도구의 소량 주문생산, 

다양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생산조직의 변화는 인

간생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시기 

문명의 특징은 모든 것에 의문을 가지므로 사회의 

많은 가치들에 대하여 재고해 보는 것이었다. 

60년대 이후 성장의 한계에 따라 과학기술이나 

생활의 물질적 수준 같은 관점만 갖고서는 진보를 

더 이상 측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생겨

나게 된 것이다. 특히, 대기오염과 쓰레기 범람, 자원

고갈, 도시부패, 인구증가 등의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

의 모색과 과거의 문명과 풍조에 대하여 반성이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적극 받아들이

게 되고, 50년대까지의 기능주의 이데올로기는 서

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했고, 국제주의 양식도 그 

추진력을 잃기 시작했다. 디자인 방법은 논리적이

고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질서정연한 활동으로 구

체화되었지만 디자인 방법의 모순은 드러나기 시

작하였고, 방법론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지난 19년 간의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그러

므로서 인간의 가치에 근거한 디자인 철학을 탐색

하게 되는데 인간 회복에 요구되는 완전한 인식을 

위한 하나의 행동양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고도 정보 사회의 산업은 지금까지의 명백한 물

질의 가치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디자인이 ‘물질’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연결된다는 것, 인간을 

주역으로 한 것, 즉 기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인

간화를 목표로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지

향하기 시작하였다.

 

4.1.2. 조형적 특성 

이 시기에는 현대디자인이 추구해 온 양산성, 

실용성, 경제성의 근거와 그것들을 추구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기능주

의의 표현방식은 대중의 기능을 표현하기에는 무

리한 것으로 획일성의 모순이 나타나기 시작함으

로 인간의 회복에 요구되는 완전한 인식을 위한 

하나의 행동양식을 창조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특히 이탈리아에 강하게 파급

되었고,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불안감의 표시는 맨 

처음 몇 건축학파를 통해 나타났다. 1960년대 후반 

반디자인 운동(Anti design 혹은 Counter Design)

은 디자인과 건축의 발전에 관심을 둔 것으로 건

축과 디자인 그 자체를 무시하고 역설과 이상향을 

구사한 것이 특징이다.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그러기 위하여 인간의 가치에 근

거한 디자인 철학을 탐색하여 인간에게 의미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새로운 형상화 방법을 찾는 것이 

그들이 추구해야 할 것으로 여겼다.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모든 기능주의의 흔적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 시기의 특징을 이루는 

것으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대상물의 의미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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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정의하는데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제는 

디자인의 방법으로서의 형태가 아니라, 의미로서 

그 존재가치가 부여되었다.

다시 말해, 가구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갖고 있

는 보편적 가치를 거절하고, 이것의 사회적 의의를 

제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디자

인 목적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디자인의 목

적은 인간의 물질적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는 구체

적인 목적이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디자인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적, 즉 실용적인 것은 2차원적

인 것이 되고, 우선 인간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시각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부각되는 경우, 

혹은 아예 기본적인 기능은 배제한 경우 역시 존

재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실용적 조형의 디자인에

서 순수조형의 디자인도 인정되는 것으로 디자인

의 목적이 다양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모홀리 나기는 “‘기능’의 개념에 대하여 제한된 의

미의 기계적인 일만을 의미하지 않고 거기에는 생

물학적, 정신물리학적,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킨다

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4.2. 포스트모더니즘과 디자인의 다원화 시대

4.2.1. 사회, 경제적 특성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현대 가구디자인은 기

술과 신소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 그 특성에 

따라 형태와 구조 색채의 결과가 달라지곤 한다. 

이러한 기술 향상과 공학적인 신소재의 개발로 이 

시기의 가구들은 일종의 하이테크 스타일 성향을 

뚜렷하게 나타난다. 

멤피스(Memphis)는 80년대 초부터의 기울어진 

책상, 끄떡이는 테이블, 손잡이 달린 의자와 같은 

시각적 관능주의와 초현실적 특징을 지닌 디자인 

활동을 통하여 신문과 대중에게 대단한 반향을 일

으킴으로써 디자인 운동에서 ‘대체’의 가능성을 살

리는데 성공하였다. 멤피스의 활동은 현실을 부정

함으로써 야기되는 질문과 비평을 뛰어넘는 새로운 

삶을 제시하는 능력을 가졌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70년대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 세계경제는 점차 회복기를 맞는다. 업체와 

디자이너들은 세계 무역에서의 흑자 수지를 위해 

제품생산을 위한 프로젝트 과정에서 소비자와의 

세심한 커뮤니케이션을 인식하고 반영하게 되는데, 

이는 신소재 개발과 새로운 기술을 통해 성취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미래디자인 성찰의 주요한 테

마가 될 수 있음을 예견하게 한다. 1990년대는 세

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나, 기술과 소재에 의해 

새로운 기능의 제품들이 탄생되기도 하였으며 이

것은 다른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소재개발의 응용

으로 가능하였다. 디자인의 적합성으로 획일적인 

디자인을 거부하는 이 기간은 다양한 경향을 갖는 

디자인의 공존과 함께 그 범위를 정하기에 모호한 

각 경향의 공통적인 조형양식을 볼 수 있다. 이는 

현대 소비사회의 다양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고

자 하는 반응으로 보여지며 1980년대부터 디자인

의 다원화를 이루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라 하겠다. 

4.2.2. 조형적 특성

1981년 밀라노에서 에또레 소트사스(Ettore Sottsass 

Jr.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시작한 실험적 그룹인 

멤피스는 처음 시작은 소트사스의 고대문명에 대

한 심취와 현대 팝 문화에 대한 관심의 결합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들의 과감한 실험은 디자인에 있

어서 형태 못지않게 의미를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급진적 의미를 지닌다. 형태적 특징은 감성적이었

지만 그들은 비판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제안적

이었다. 스타일에 있어서 낙천적이며, 성숙을 거부

하며 직관적인 것이 형태상 특징으로 이것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것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전

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유래없는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태도였다.

찰스 젠크스(Charles Jencks)는 근대 건축운동 

이후의 경향에 대하여 레이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

더니즘으로 구분하였다. 레이트모더니즘은 근대건

축운동의 사상, 이론, 양식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

자는 입장으로서의 미를 기술적인 완성의 결과에

서 생길 수 있는 것이라 본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건축 사상을 의도적으로 전면 거부하며, 새로

운 건축의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하는 운동에서 시



실내 사무 공간 가구디자인 경향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 Furniture Society Vol. 24, No. 4, 2013

337

Fig. 6. Eclatah (1984).

작하여, 건축이 기술적 측면과 심미적인 측면을 동

시에 포함하는 것으로 의사소통하는 사회적 예술

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건축가는 사

용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키기 위해 폭넓은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방법론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화운동으로서 디자인의 상

업과 산업의 부가물이 아닌 인간과 물질세계 간의 

순수한 의사소통의 매개가 되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자 한다. 대중과의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은유, 장

식, 다색채, 관습 등의 레퍼토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양식(International style)처럼 하나의 

공감대를 이루게 되었으며, 이 공감대는 국제양식

과는 달리 다원화된 절충주의라는 차이가 나는 공

감대를 이룬다. 국제양식과 같은 전제주의적 양식

이 아니라, 다른 양식들과 공존하는 하나의 장르이

다. 포스트모던의 디자이너들은 이미지를 명백한 

직유로 나타내는 의인적인 은유나 형이상학을 채

택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모던 건축가와는 달리 

표현상의 형이상학적인 면을 사용하고자하는 의도

이다. 아미도 은유와 상징의 사용은 모던 운동에 

억압되어 왔던 이유로 이 당시 그들의 재출현은 

이제 미확립된 형이상학적 시대에 지나치게 강조

된 느낌을 준다.

5. 현대 사무용 금속가구디자인의 경향

5.1. 대표적 가구업체의 연혁 및 제품 특성

5.1.1. 미국 

5.1.1.1. 허먼 밀러(Herman Miller)

허먼 밀러사는 디 제이 데프리에 의해 1923년 

설립되었으며, 그가 회사를 이끄는 30년 동안 디프

리는 허먼 밀러의 형태를 소규모의 가정용 가구회

사에서 동시대를 반영하는 가구, 사무용 가구디자

인을 개선하여 바꾸어 놓았다. 

1960년대에는 8년간의 연구 끝에 로버트 프로

프스트(Robert Propst)가 엑션 오피스(Action Office)

라 불리는 최초의 개방형 계획 가구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업체에서 개방형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허먼 밀러의 의자 제품은 

또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을 보여준다. 

1976년 에르곤 의자(Ergon chair)는 사무실 의자에 

있어서의 인간공학적 디자인을 보여주었고, 1984년 

에쿠아 의자(Equa chair)는 편안함과 인간공학적인 

면을 지지하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 1994년에

는 에르곤 의자 디자인의 혁신적인 발전이 있었으

며 현재 세계의 여러 박물관에 하나의 소장품으로 

전시되고 있다.

5.1.1.2. 놀(Knoll)

놀(Knoll)사는 사무용 가구디자인과 제조업체를 

리드하는 회사로 격조 있는 사무실 및 가정용 제

품을 개발한다. 놀의 디자인 철학은 세계의 뛰어난 

디자이너들과 협동 작업을 하여 기쁨과 영감을 주

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195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가구디자이너는 임

스와 사아리넨을 들 수 있다. 사아리넨의 대표적인 

튤립의자는 파이버 글래스로 된 몸체와 알루미늄 

위에 플라스틱 코팅된 지지대로 만들어졌다. 임스

는 허만 밀러를 위해 장미목합판 몰드와 알루미늄

주물과 금속으로 라운지 의자(Lounge Chair)를 제

작하기도 하였다.

놀사의 특징과 성공의 비결은 40년대 후반 동시

대의 디자이너의 작업을 과감하게 생산하고, 모던 

클래식의 유명 디자이너 작품을 동시에 생산한 것

으로 디자인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양우창․김명태

한국가구학회지, 제 24 권 제 4 호, 2013

338

Fig. 7. Richard Sapper (1986).

         

(a)                                              (b)

        

(c)                                              (d)

Fig. 8. (a) 테이블 발렛(Ballet), (b) 허브 테이블(Hub Table), (c) tX™오피스시스템(tX™ Office Systems), (d) 시리즈

9000 (Series 9000).

구축하였다. 

모던 클래식의 놀 스튜디오(Knoll Studio)는 활

동적인 사무실과 눈에 띄는 주거를 위한 좌석, 테

이블과 책상을 포함한다. 놀 스튜디오는 기품과 장

인정신 및 상징적인 디테일을 부여하여 디자인한 

정교한 작품을 나타낸다. 놀의 사무제품 라인은 

사무시스템, 사무용 의자류, 목재 및 금속 책상들, 

파일과 보관함, 천과 가죽을 포함한다.

놀사의 디자인 철학은 고객의 필요사항을 기본

으로 한다. 즉, 사업의 특성과 변화스러움을 고려

하여 고도의 작업 장소 창조를 위한 작업장소의 

개념을 혼합하는 것이다.

5.1.1.3. 스틸케이스(Steelcase)

1912년 피터 웨지(Peter M. Wege)가 동업자 

월터 이데마(Walter Idema)와 함께 Metal Office 

Furniture Co.란 이름의 회사를 설립했다. 1915년 

철제 사무용 책상 생산을 시작하여, 1919년 철제 

캐비닛을 생산하였고 1937년 당대 저명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와 ‘Open 

Office System’을 개발하였고, 1939년에는 철제 

사무용 의자 생산을 시작하였다. 1949년에는 업계 

최초로 조립식 사무용가구를 생산하기에 이른다. 

1988년 미시간주 켄우드(Kenwood)에 스토우 앤 

데이비스(Stow & Davis) 공장을 세계 최대의 목

재가공 공장 규모로 증설하였고, 본사에 세계 최대 

규모의 R & D (Research & Development) 센터

를 설립하였으며, 회사의 제품 중에 프리스텐딩 

퍼니처 시스템(Freestanding Furniture System)이 

Idea상(Industrial Excellence Award)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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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10. (a) 브리즈(Breeze), (b) 스틸 빔(beam).

    

                   (a)                                (b)                                 (c)

Fig. 9. (a) “I Letti di Cassina” 솜브라(Sombra) (1994), (b) 캡(Cab) 암체어 (1994), (c) Wink Armchair (1976-1980).

5.1.2. 이태리

5.1.2.1. 세지스(Segis)

1983년 설립된 이래 세지스는 두드러진 기술적 

노하우와 품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세지스를 국

제시장에서 빠르게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프랑코 도미니키(Franco Dominici)의 지휘아래 

세지스는 ‘우수한 디자인’의 단계를 향해 우아한 

제품들을 생산해 왔으며 높은 질적 수준과 경쟁적

인 가격을 위해 질 좋은 소재를 사용하고 가장 최

신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왔다. 세지스는 

환경의 원칙을 엄격히 따르면서 작업하는 기업으

로 점점 높아져 가는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에 맞추어 제품을 개발해내는데 노력을 집중하는 

젊은 그룹이다. 사용되는 소재들은 완전히 재활용

되며 포장은 대부분 다시 사용된다. 그리고 대부분

의 인쇄물은 재활용되는 종이를 사용하여 인쇄되

고 기술과 생산 사이클이 최대한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는 방향으로 선택되어진다. 또한 테이블 상판

의 마감에서 크롬과 납성분을 제거하였고, 식품용 

EEC 89/109기준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한다. 그리

고 모든 제품들은 엄격한 그들만의 품질 통제를 

통과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공식적인 연구기관의 

테스트를 받기도 한다. 세지스는 많은 디자이너들과 

작품을 같이 제작해왔는데, 그중 2000년 밀라노 

쇼에서는 세지스의 이름 아래 두 가지의 디자인이 

제시되었다. 안나 카스텔리 펠리에리(Anna Castelli 

Ferrieri)와 바르토리 디자인(Bartoli Design)이 디

자인한 제품군이 그것으로 카스텔리 펠리에리는 

그녀의 흔적을 가죽과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물결 

모양의 암체어인 ‘다운타운(Downtown)’으로 표현

했다. 그리고 바르토리 디자인 스튜디오의 수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깨끗하고 우아한 라인으로 디

자인된 의자와 암체어인 ‘갤러리(Gallery)’가 소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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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g)                                       (h)

Fig. 11. (a) Metropole workstation (1988), (b) Lewis collection, tables and chairs (1992), (c) Onda Chair (1990), 

(d) Air Line, (e) meda Chair 2, (f) Ad Hoc Program, (g) Meda Chair, (h) IXIX Table.

5.1.3. 독일

5.1.3.1. 비트라(Vitra)

비트라는 주거공간과 공공장소, 사무실을 위한 

가구의 시장을 위해 제작하는 국제적인 가구회사

이다. 비트라의 고객들로는 국제적인 선두 그룹회

사와 연구소가 포함되며, 비트라 대지의 건물들은 

모두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현대 건축물에 영향을 

받았다. 1989년 후부터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전

시, 워크숍 및 출판과 함께 비트라 디자인 박물관

은 국제적인 주위를 끌어왔다.

비트라는 국제적으로 그 시대의 주요 디자이너

들과 일해 왔으며, 40년 이상을 미국의 유명디자이

너들에 의해 개발된 가구를 제조하여 왔다. 비트라

의 디자인 프로세스는 기술적, 인간공학적, 생태학

적, 사회적인 시각을 기초로 하여, 혁신적이고, 견

고한 고품질의 제품을 제작하도록 한다.   

5.1.3.2. 레셔널(Rational)

레셔널사는 1963년 발터 휘셔(Water Fisher)가 

소규모의 공장을 설립한 이래 오늘날까지 소비자의 

만족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 이념에 따라 꾸준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최상의 품질 개발을 이루어온 

독일의 주방가구업체이다. 레셔널(Rational)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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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알루미늄 프레임과 포기 글라스의 조화는 형태

적인 측면에서는 가벼움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깊이감

이 느껴진다.

드의 의미는 어느 곳에서나 소비자들이 최상품의 

주방가구를 살 수 있다는 뜻으로 소비자들이 원하

는 요구를 만족시켜 주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를 

단정적으로 보여준다. 레셔널사의 주방가구 스타

일은 농장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풍기는 솔리드 우

드(Solid wood) 제품에서부터 발랄한 색채와 미래

적인 소재로 과감한 변혁을 보인 모던한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업계의 글로벌화 추진의 일

환으로 1993년 이탈리아 스나이데로(Snaidero)사

에 인수되어 스니데로 그룹(Snidero Group)의 일

환으로 기업경영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

었다. 이를 계기로 계속해서 쌓아왔던 독일 특유의 

앞선 기술에 이태리 디자인이 접목되면서 레셔널

은 소비자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명품가

구 브랜드로 인식되었다. 

5.1.4. 일본

5.1.4.1. 오카무라(Okamura)

일본의 사무용 가구 제조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사 중의 하나인 오카무라사는 켄지로 요시와라

(Kenjiro Yoshiwara)에 의해 1945년에 창업되었

으며, 1946년에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분야는 사무

실, 공공장소, 상점 및 가정용 실내시스템의 제조

와 디자인을 포함한다. 오카무라사의 현재 세 가지 

컨셉(정보, 국제화, 통합)의 전략아래 최대의 성장

을 목표로 한다. 

연구와 정보의 발견을 통한 작업환경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요구를 채워주기 위하여 새로운 제품

을 개발한다. 이렇게 다양한 작업환경들은 전형적

인 사무실과 이동 사무실, 인공 사무실, 소규모 및 

가정용 사무실(SOHO)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고

려되는 컨셉은 미래의 성장과 육성을 위해서, 유익

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라인에 결합력 있는 

통합을 말한다. 또한 현재 주요 제품인 사무용가

구, 공공장소와 상점 디스플레이 외에도 각도를 달

리하여 시스템 설비, 파티션, 가정용 실내제품, 통

신 관련제품 등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스틸가구 전반의 제조ㆍ판매와  

산업기계 그 외의 제조ㆍ판매, 금속제 창호 설치공

사의 청부, 건축업에 관련되는 부대 공사ㆍ설계ㆍ

제조ㆍ판매, 상품 진열기기 그 외의 제조ㆍ판매, 

사무소의 환경 향상과 사무ㆍ생산 효율 향상에 관

한 정보의 제공과 이것에 관련하는 기기의 제조ㆍ

판매를 하고 있다.  

5.1.4.2. 이토키(Itoki)

이토키사는 일본의 사무환경 역사와 함께 해 온 

이 분야 최고의 일본 회사이다. 1890년에 오사카

에 이토키-쇼텐으로 시작하여, 타이소(Taisho), 쇼

와(Showa), 헤이세이 에라스(Heisei Eras)의 커다

란 변화를 통하여 일본의 사무실 발전을 위해 주

요한 공헌을 한 회사이다.  

이토키사는 처음에 안전과 둥근 문, 캐비닛과 

로커와 같이 저장용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을 제조

하였으며, 철제 책상을 대중 소비제품으로 상업화

하는데 주력하였다. 이 회사는 가구와 공공시설의 

종합적인 제조회사가 되기 위해 선반 시스템과 파

티션 같은 사이트(site) 설치 제품을 취급하는 데까

지 그들의 사업을 확장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학생용 철제 책상을 개발하였으며, 일본 

내의 시장에 회사의 열의를 받쳤다. 

이토키사는 동양적 사업전략을 발전시켰던 초기 

단계에서 시작하여 해외의 회사들을 이끄는 기술

적 협력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사업-기법 시스템과 창고 시설의 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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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3. (a) Alt Share (2000), (b) Aption, (c) SD－e (2000), (d) INPILE room unit (2000).

     

                (a)                          (b)

  

          (c)                        (d)

Fig. 14. (a) Founded (1980), (b) Safe (1903), (c) Iron 

desk (1934), (d) Viotable (1988).

야로의 출입을 위한 선두주자이었다. 지속적인 신

기술의 적용의 결과로 회사의 제품 구성은 오늘날 

공간(사무실, 공장, 가정, 연구센터와 공공 및 상업

공간)의 광대한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5.2. 현대사무용 금속가구디자인의 경향 

지금까지 세계의 대표적인 가구업체 제품 및 연

혁을 살펴봄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추구하

고 개발하여 왔던 제품 특성 및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은 세계 여러 기업들의 신제품 전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현대디자인의 경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0세기가 과거 어느 시대와도 달리 급격한 경제, 

과학, 기술의 성장시기라고 한다면, 21세기를 시작

한 지금은 바로 디자인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디

자인은 인간이 원하는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해결

하고자 구체적인 환경을 창출해 적응해 가는 행

위로, 일상적인 제품을 비롯해 생활환경, 작업환경 

등에 기술적,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초기에는 인간의 감성보다는 편의를 우선시하는 

디자인 경향으로 인해 인간성 상실의 문제가 대두

되기도 하였으나 점점 미와 기능이 합일된 디자인

에 의미를 두게 되었다. 즉, 세계는 오늘의 상상을 

내일의 현실로 발전시키는 과학정신의 구현을 위한 

도구가 디자인이란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디자인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하게 된 20세기 후

반을 대표하는 디자인 트랜드가 몇 가지 있다. 자

연 속에서 근원적인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내츄럴

리즘, 20세기 디자인의 대명사로 표현의 극소주의

를 표명한 미니멀리즘, 동방의 정서와 예술을 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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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Arclinea.

하는 오리엔탈리즘, 과학적, 기술적 요소가 중시된 

미래지향적 테크니시즘,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

는 인디비쥬얼리즘이 그것이다. 이들은 인간이 생

활하는 환경을 인간에게 가장 유용하게 만들고 인

간 스스로도 수시로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며 살

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준다. 과학문명이 

가져온 환경파괴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내츄럴리즘 

사조가 등장하게 되었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

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해소하기 위해 절제

된 미를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이 거론되어진 것이

다. 또한 서양 위주로 발전된 디자인의 균형을 이

루고 자국의 문화를 재정립하려는 동양의 움직임

이 맞물리면서 오리엔탈리즘이, 대중적이고 획일

적인 사상을 극복하고 다양한 개인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려는 인디비쥬얼리즘 경향이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디자인을 대표하게 된 것이다. 이 중

에서도 21세기 사이버 세계를 이룩하기 위한 발판

이 되는 사조는 테크니시즘이다. 이는 다른 사조와 

맞물리면서 그것의 이점이 최대한 활용되고 있다. 

지구라는 개념이 지구촌이라는 통합 개념으로 변

모가 가능하게 된 것도 테크니시즘이 기초가 되었

기 때문이다. 21세기는 어느 한 사조만의 특성이 

강조되지 않고 서로의 장점이 고려되어 연계될 경

우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편의를 누리면

서 인간적인 감성적 측면도 채워지게 될 것이다.

6. 결  론

금속가구디자인의 시대별 배경과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950년에서 1960년 사이의 기간은 공업사회의 

발전과 함께 세계 각 지역이 공업화함과 때를 같

이하여 디자인에 있어서도 국제주의 양식이 유행

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디자인의 과학적 접근 

방법이 이용되고 알루미늄, 적층재, 플라스틱과 같

은 신소재가 이용되어 특수한 형태가 개발되었으

며 특히 3차원의 몰딩에 관한 프로세스에 많은 연

구가 있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 작가이었던 찰스 

임스의 작품에서와 같이 경량성(Lightness), 가동성

(Mobility)이라는 기본 아이디어와 그에 따르는 형

태의 금속가구들이 제작되었다.  

1961년부터 1985년 사이의 후기 산업주의의 새

로운 개념은 미래 사회에 대한 과잉 확장주의의 

비전으로부터 탈피하여 건강하고 인간적이며 생태

학적인 비전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전 시기

는 기능에 있어 물리학적인 면이 강조된 것에 비

해 1960년대 이후 인간의 정서적인 면과 장식적인 

면이 기능성의 개념에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인간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회고

주의, 표현주의, 개성주의, 다원주의, 모호성, 절충

주의를 표방한다.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급진적인 

시각상의 표현방법이 시도되기 시작한 것으로 주

목된다. 생산성, 새로운 구조 재료의 활용, 실용성, 

혁신성, 이동성, 인간의 정서적 요소, 단순성, 복합

성, 상징성, 심미성 등을 다양하게 추구한 다원적

인 종류의 금속가구가 발표되었다. 전 기간까지의 

기능주의 일색 경향에서 탈피하고자 한 디자인 양

식운동의 결과라 하겠다.

포스트모던의 디자이너들은 이미지를 명백한 직

유로 나타내는 의인적인 은유나 형이상학을 채택

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모던 건축가와는 달리 

표현상의 형이상학적인 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

도이다. 아마도 은유와 상징의 사용은 모던 운동에 

억압되어 왔던 이유로 이 당시 그들의 재출현은 

이제 미확립된 형이상학적 시대에 지나치게 강조

된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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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적인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특히 표

현방식에 있어서 모더니즘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어떠한 크기와 

형태의 금속가구라 할지라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

에 반응하여 인체에 자유스럽게 적용되거나 조절

되는 형태들이 고려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은 세계적

으로 무역전쟁시기로 디자인에 있어서 새로운 프

로젝트 계획이 요구되어지고 새로운 방식과 기능

의 가구들이 디자인되었다. 그것은 좀 더 섬세해진 

디자인의 다원화와 다양화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

에는 초현실주의디자인을 제외한, 합리주의디자인

(Rationalism Design)과 미니멀리즘디자인(Mini- 

malism Design), 현대 역사주의디자인(Modern 

Historicism Design) 및 하이테크디자인(Hightech 

Design)의 경향이 모두 나타났으며, 이것은 새로이 

등장한 신합리주의디자인(NeoRationalism Design)

으로 모더니즘의 재인식을 통한 리디자인(Redesign)

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는 글로벌리즘 시대에 

발맞추어 동서양의 양식이 혼합된 오리엔탈리즘

(Orientalism)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양한 

양식의 요소를 수용하여 새로운 디자인 창출을 꾀

하는데, 간결한 형태에 다양한 색채표현과 풍부한 

양식의 도입은 오늘날 현대 금속가구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라 하겠다. 또한 디자인 

경향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 

공통적이거나 상이한 표현양식이 드물다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가구에 금속을 사용하는 범위

가 확대되고 있으며, 사용되는 금속이 주는 기존의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고 보다 고급스럽고 유연

한 이미지로 디자인하여 현대인들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되고 있다는 점이 현재 금속가구디자인에서 

가장 고려되고 있는 점으로 나타났다.  

기능과 조형적인 요소를 고루 맞춰가면서 사회

적, 기술적 환경의 양식으로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소재와 구조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모

든 기술적 공학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과 재활용에 대한 문제 인식 역시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페니스 파크. 2004. 디자인 역사 - 20세기의 디자인의 선

구자들. 예경. 

신홍경. 1997. 12. 현대 의자 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

구. 한국 실내디자인 학회 제13호.

유연숙. 2002. 마르쉘 브로어의 가구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30: 210.  

무역위원회, 한국생활환경위원회. 2004. 가구산업경쟁력 

조사.

정시화. 1999. 현대디자인 연구. 현대디자인의 이론적 

배영. 서울 미진사.

윤기택. 2003. 사무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업무 효율성의 

관한연구. 한국가구학회춘계학수대회논문.

Alloway, L. 1974. American Pop Art/New York; 

Rizzoli.

Aronson, J. 1996. The Encyclopedia of Furniture/ 

London; B T Batsford Ltd.

Boger, L. A. 1969. The Complete Guide to Furniture 

Style/NY; Charles Scribner’s Sons.

Boyce, C. and J. Butler. 1985. Dictionary of Furniture/ 

NY; Hnery Holt & Co.

Brunt, A. 1985. The Illustrated Guide to Furniture/ 

London; Peerage Books.

Barbie, C.-C. and T. Benton. 1979. Tubular Steel 

Furniture(Conference paper)/London; Mang, Karl, 

History of Modern Furniture/London; Academy 

Editions.

Charles J. 1991.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 

tecture/New York; Rizzoli.

Charlotte & Peter Fiell. 1993. Modern chairs/Taschen.

Crochet, T. Designer’s Guide to Furniture Styles.

Fairbanks, J. L. and B. E. Bidwell. 1981. American 

Furniture; 1620 to the Present/New York; Richard 

Marek Publishers.

Frank, E. Mondrian/New York; Rizzoli.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3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ACaslonPro-Bold
    /ACaslonPro-BoldItalic
    /ACaslonPro-Italic
    /ACaslonPro-Regular
    /ACaslonPro-Semibold
    /ACaslonPro-SemiboldItalic
    /Adolescence
    /AGaramondPro-Bold
    /AGaramondPro-BoldItalic
    /AGaramondPro-Italic
    /AGaramondPro-Regular
    /AgencyFB-Bold
    /AgencyFB-Reg
    /ahn2006-B
    /ahn2006-L
    /ahn2006-M
    /Albertus-ExtraBold
    /Albertus-Medium
    /AlbertusMT
    /AlbertusMT-Italic
    /AlbertusMT-Light
    /Algerian
    /AmiR-HM
    /AngsanaNew
    /AngsanaNew-Bold
    /AngsanaNew-BoldItalic
    /AngsanaNew-Italic
    /Apple-Chancery
    /ArabBruD
    /ArborWin
    /Arial-Black
    /Arial-BlackItalic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RoundedMTBold
    /ArialUnicodeMS
    /ArnoPro-Bold
    /ArnoPro-BoldCaption
    /ArnoPro-BoldDisplay
    /ArnoPro-BoldItalic
    /ArnoPro-BoldItalicCaption
    /ArnoPro-BoldItalicDisplay
    /ArnoPro-BoldItalicSmText
    /ArnoPro-BoldItalicSubhead
    /ArnoPro-BoldSmText
    /ArnoPro-BoldSubhead
    /ArnoPro-Caption
    /ArnoPro-Display
    /ArnoPro-Italic
    /ArnoPro-ItalicCaption
    /ArnoPro-ItalicDisplay
    /ArnoPro-ItalicSmText
    /ArnoPro-ItalicSubhead
    /ArnoPro-LightDisplay
    /ArnoPro-LightItalicDisplay
    /ArnoPro-Regular
    /ArnoPro-Smbd
    /ArnoPro-SmbdCaption
    /ArnoPro-SmbdDisplay
    /ArnoPro-SmbdItalic
    /ArnoPro-SmbdItalicCaption
    /ArnoPro-SmbdItalicDisplay
    /ArnoPro-SmbdItalicSmText
    /ArnoPro-SmbdItalicSubhead
    /ArnoPro-SmbdSmText
    /ArnoPro-SmbdSubhead
    /ArnoPro-SmText
    /ArnoPro-Subhead
    /AvantGarde-Book
    /AvantGarde-BookOblique
    /AvantGarde-Demi
    /AvantGarde-DemiOblique
    /AvantGardeITCbyBT-Book
    /AvantGardeITCbyBT-BookOblique
    /AvantGardeITCbyBT-Demi
    /AvantGardeITCbyBT-DemiOblique
    /AvantGardeITCbyBT-Medium
    /AvantGardeITCbyBT-MediumOblique
    /BanjomanOpenBold
    /BaskOldFace
    /Batang
    /BatangChe
    /Bauhaus93
    /BellGothicStd-Black
    /BellGothicStd-Bold
    /BellMT
    /BellMTBold
    /BellMTItalic
    /BenguiatITCbyBT-Bold
    /BerlinSansFB-Bold
    /BerlinSansFBDemi-Bold
    /BerlinSansFB-Reg
    /BermudaSolid
    /BernardMT-Condensed
    /BickhamScriptPro-Bold
    /BickhamScriptPro-Regular
    /BickhamScriptPro-Semibold
    /BirchStd
    /BlackadderITC-Regular
    /BlackoakStd
    /BodoniMT
    /BodoniMTBlack
    /BodoniMTBlack-Italic
    /BodoniMT-Bold
    /BodoniMT-BoldItalic
    /BodoniMTCondensed
    /BodoniMTCondensed-Bold
    /BodoniMTCondensed-BoldItalic
    /BodoniMTCondensed-Italic
    /BodoniMT-Italic
    /BodoniMTPosterCompressed
    /BookAntiqua
    /BookAntiqua-Bold
    /BookAntiqua-BoldItalic
    /BookAntiqua-Italic
    /BookmanOldStyle
    /BookmanOldStyle-Bold
    /BookmanOldStyle-BoldItalic
    /BookmanOldStyle-Italic
    /BookshelfSymbolSeven
    /BradleyHandITC
    /BritannicBold
    /Broadway
    /BrushScriptMT
    /BrushScriptStd
    /Calibri
    /Calibri-Bold
    /Calibri-BoldItalic
    /Calibri-Italic
    /CalifornianFB-Bold
    /CalifornianFB-Italic
    /CalifornianFB-Reg
    /CalisMTBol
    /CalistoMT
    /CalistoMT-BoldItalic
    /CalistoMT-Italic
    /Cambria
    /Cambria-Bold
    /Cambria-BoldItalic
    /Cambria-Italic
    /CambriaMath
    /Candara
    /Candara-Bold
    /Candara-BoldItalic
    /Candara-Italic
    /Candid
    /Castellar
    /Centaur
    /Century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enturySchoolbook
    /CenturySchoolbook-Bold
    /CenturySchoolbook-BoldItalic
    /CenturySchoolbook-Italic
    /ChaparralPro-Bold
    /ChaparralPro-BoldIt
    /ChaparralPro-Italic
    /ChaparralPro-Regular
    /CharlemagneStd-Bold
    /Chicago
    /Chiller-Regular
    /Clarendon
    /Clarendon-Bold
    /Clarendon-Condensed-Bold
    /Clarendon-Light
    /ColonnaMT
    /ComicSansMS
    /ComicSansMS-Bold
    /Consolas
    /Consolas-Bold
    /Consolas-BoldItalic
    /Consolas-Italic
    /Constantia
    /Constantia-Bold
    /Constantia-BoldItalic
    /Constantia-Italic
    /CooperBlack
    /CooperBlackFont
    /CooperBlack-Italic
    /CooperBlackStd
    /CooperBlackStd-Italic
    /CooperBT-Black
    /CooperBT-BlackHeadline
    /CooperBT-BlackItalic
    /CooperBT-BlackItalicHeadline
    /CooperBT-BlackOutline
    /CopperplateGothic-Bold
    /CopperplateGothic-Light
    /Copperplate-ThirtyThreeBC
    /Copperplate-ThirtyTwoBC
    /Corbel
    /Corbel-Bold
    /Corbel-BoldItalic
    /Corbel-Italic
    /Coronet
    /Coronet-Regular
    /Courier
    /Courier-Bold
    /Courier-BoldOblique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Courier-Oblique
    /CreChoC
    /CreChoL
    /CreChoM
    /CreChoMa
    /CreCjaB
    /CreCjaL
    /CreCjaM
    /CreepyRegular
    /CreGoB
    /CreGoL
    /CreGoM
    /CreHappB
    /CreHappL
    /CreHappM
    /CreHappS
    /CreHearL
    /CreHearM
    /CreHearP
    /CreMjoB
    /CreMjoL
    /CreMjoM
    /CurlzMT
    /Dinbla
    /Dinbol
    /DingalingBoold
    /DingalingMedium
    /Dinlig
    /Dinmed
    /Dinreg
    /Dotum
    /DotumChe
    /DoulosSIL
    /EccentricStd
    /EdwardianScriptITC
    /Elephant-Italic
    /Elephant-Regular
    /EngraversMT
    /EraserDust
    /ErasITC-Bold
    /ErasITC-Demi
    /ErasITC-Light
    /ErasITC-Medium
    /EstrangeloEdessa
    /Eurostile
    /Eurostile-Bold
    /Eurostile-BoldExtendedTwo
    /Eurostile-ExtendedTwo
    /ExpoM-HM
    /FalstaffFestivalMT
    /FelixTitlingMT
    /FigaroMT
    /FolioBT-Light
    /FolioBT-LightItalic
    /FolliesLetPlain
    /FootlightMTLight
    /ForteMT
    /FranklinGothic-Book
    /FranklinGothic-BookItalic
    /FranklinGothic-Demi
    /FranklinGothic-DemiCond
    /FranklinGothic-DemiItalic
    /FranklinGothic-Heavy
    /FranklinGothic-HeavyItalic
    /FranklinGothic-Medium
    /FranklinGothic-MediumCond
    /FranklinGothic-MediumItalic
    /FreestyleScript-Regular
    /FrenchScriptMT
    /FZSY--SURROGATE-0
    /Garamond
    /Garamond-Bold
    /GaramondBoldItalic
    /GaramondBook
    /Garamond-Italic
    /GaramondITCbyBT-Bold
    /GaramondITCbyBT-BoldCondensed
    /GaramondITCbyBT-BoldCondItalic
    /GaramondITCbyBT-BoldItalic
    /GaramondLight
    /GaramondLightItalic
    /GaramondPremrPro
    /GaramondPremrPro-It
    /GaramondPremrPro-Smbd
    /GaramondPremrPro-SmbdIt
    /Gautami
    /Geneva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GiddyupStd
    /Gigi-Regular
    /GillSansMT
    /GillSansMT-Bold
    /GillSansMT-BoldItalic
    /GillSansMT-Condensed
    /GillSansMT-ExtraCondensedBold
    /GillSansMT-Italic
    /GillSans-UltraBold
    /GillSans-UltraBoldCondensed
    /GloucesterMT-ExtraCondensed
    /GoudyOldStyleT-Bold
    /GoudyOldStyleT-Italic
    /GoudyOldStyleT-Regular
    /GoudyStout
    /Gulim
    /GulimChe
    /Gungsuh
    /GungsuhChe
    /H2bulB
    /H2bulL
    /H2bulM
    /H2cysB
    /H2cysL
    /H2gprM
    /H2gsrB
    /H2gtrE
    /H2gtrM
    /H2hdrM
    /H2mjrE
    /H2mjsM
    /H2mkpB
    /H2porL
    /H2porM
    /H2sa1M
    /H2supE
    /H2supL
    /H2wulE
    /H2wulL
    /HaansoftBatang
    /HaansoftDotum
    /Haettenschweiler
    /HarlowSolid
    /Harrington
    /HCRBatang
    /HCRBatang-Bold
    /HCRDotum
    /HCRDotum-Bold
    /HeadlineR-HM
    /Helvetica
    /HelveticaBold
    /Helvetica-Bold
    /Helvetica-BoldOblique
    /Helvetica-Condensed
    /Helvetica-Condensed-Bold
    /Helvetica-Condensed-BoldObl
    /Helvetica-Condensed-Oblique
    /HelveticaLight
    /Helvetica-Narrow
    /Helvetica-Narrow-Bold
    /Helvetica-Narrow-BoldOblique
    /Helvetica-Narrow-Oblique
    /Helvetica-Oblique
    /HighTowerText-Italic
    /HighTowerText-Reg
    /HoboStd
    /HoeflerText-Black
    /HoeflerText-BlackItalic
    /HoeflerText-Italic
    /HoeflerText-Ornaments
    /HoeflerText-Regular
    /HYbdaL
    /HYbdaM
    /HYbsrB
    /HYBuDle-Medium
    /HYcysM
    /HYdnkB
    /HYdnkM
    /HYGoThic-Bold
    /HYgprM
    /HYgsrB
    /HYgtrE
    /HYhaeseo
    /HYHaeSo-Medium
    /HYHeadLine-Bold
    /HyhwpEQ
    /HYkanB
    /HYkanM
    /HYKHeadLine-Bold
    /HYKHeadLine-Medium
    /HYLongSamul-Bold
    /HYmjrE
    /HYMokGak-Bold
    /HYmprL
    /HYMyeongJo-Bold
    /HYMyeongJo-Light
    /HYMyeongJo-Medium
    /HYMyeongJo-Ultra
    /HYnamB
    /HYnamL
    /HYnamM
    /HYPillGi-Light
    /HYPop-Medium
    /HYporM
    /HYRGoThic-Bold
    /HYRGoThic-Medium
    /HYsanB
    /HYShortSamul-Bold
    /HYSinGraPhic-Medium
    /HYSinMun-MyeongJo
    /HYsnrL
    /HYSooN-MyeongJo
    /HYsupB
    /HYsupM
    /HYSymbolA
    /HYSymbolB
    /HYSymbolC
    /HYSymbolD
    /HYSymbolE
    /HYSymbolF
    /HYSymbolG
    /HYSymbolH
    /HYtbrB
    /HYwulB
    /HYwulM
    /HYYeasoL-Bold
    /HYYeaSo-Medium
    /HYYeatGul-Bold
    /HYYeatGul-Medium
    /Impact
    /ImprintMT-Shadow
    /InformalRoman-Regular
    /IPAPhonBold
    /IPAPhonBoldItalic
    /IPAPhonItalic
    /IPAPhonRoman
    /Ipa-samdUclphon1SILDoulosL
    /JoannaMT
    /JoannaMT-Bold
    /JoannaMT-BoldItalic
    /JoannaMT-Italic
    /Jokerman-Regular
    /JuiceITC-Regular
    /Kartika
    /KidTYPEPaint
    /KozGoPro-Bold
    /KozGoPro-ExtraLight
    /KozGoPro-Heavy
    /KozGoPro-Light
    /KozGoPro-Medium
    /KozGoPro-Regular
    /KozMinPro-Bold
    /KozMinPro-ExtraLight
    /KozMinPro-Heavy
    /KozMinPro-Light
    /KozMinPro-Medium
    /KozMinPro-Regular
    /KristenITC-Regular
    /KunstlerScript
    /Latha
    /LatinWide
    /LetterGothic
    /LetterGothic-Bold
    /LetterGothic-BoldSlanted
    /LetterGothic-Italic
    /LetterGothic-Slanted
    /LetterGothicStd
    /LetterGothicStd-Bold
    /LetterGothicStd-BoldSlanted
    /LetterGothicStd-Slanted
    /LifeBT-Italic
    /LifeBT-Roman
    /LithosPro-Black
    /LithosPro-Regular
    /LubalinGraph-Book
    /LubalinGraph-BookOblique
    /LubalinGraph-Demi
    /LubalinGraph-DemiOblique
    /LucidaBright
    /LucidaBright-Demi
    /LucidaBright-DemiItalic
    /LucidaBright-Italic
    /LucidaCalligraphy-Italic
    /LucidaConsole
    /LucidaFax
    /LucidaFax-Demi
    /LucidaFax-DemiItalic
    /LucidaFax-Italic
    /LucidaHandwriting-Italic
    /LucidaSans
    /LucidaSans-Demi
    /LucidaSans-DemiItalic
    /LucidaSans-Italic
    /LucidaSans-Typewriter
    /LucidaSans-TypewriterBold
    /LucidaSans-TypewriterBoldOblique
    /LucidaSans-TypewriterOblique
    /LucidaSansUnicode
    /MagicR-HM
    /Magneto-Bold
    /MaiandraGD-Regular
    /MalgunGothicBold
    /MalgunGothicRegular
    /Mangal-Regular
    /Marigold
    /MaturaMTScriptCapitals
    /MDGaesung
    /MDSol
    /MesquiteStd
    /MicrosoftSansSerif
    /MingLiU
    /MinionPro-Bold
    /MinionPro-BoldCn
    /MinionPro-BoldCnIt
    /MinionPro-BoldIt
    /MinionPro-It
    /MinionPro-Medium
    /MinionPro-MediumIt
    /MinionPro-Regular
    /MinionPro-Semibold
    /MinionPro-SemiboldIt
    /Mistral
    /Modern-Regular
    /MoeumTR-HM
    /Monaco
    /MonaLisa-Recut
    /MonotypeCorsiva
    /MonotypeSorts
    /MS-Gothic
    /MSHei
    /MSLineDrawPSMT
    /MS-Mincho
    /MSOutlook
    /MS-PGothic
    /MS-PMincho
    /MSReferenceSansSerif
    /MSReferenceSpecialty
    /MSSong
    /MS-UIGothic
    /MVBoli
    /MyriadPro-Bold
    /MyriadPro-BoldCond
    /MyriadPro-BoldCondIt
    /MyriadPro-BoldIt
    /MyriadPro-Cond
    /MyriadPro-CondIt
    /MyriadPro-It
    /MyriadPro-Regular
    /MyriadPro-Semibold
    /MyriadPro-SemiboldIt
    /MyungjoR-HM
    /NanumBrush
    /NanumGothic
    /NanumGothicBold
    /NanumGothicExtraBold
    /NanumMyeongjo
    /NanumMyeongjoBold
    /NanumMyeongjoExtraBold
    /NanumPen
    /NewCenturySchlbk-Bold
    /NewCenturySchlbk-BoldItalic
    /NewCenturySchlbk-Italic
    /NewCenturySchlbk-Roman
    /NewGulim
    /NewYork
    /NiagaraEngraved-Reg
    /NiagaraSolid-Reg
    /NSimSun
    /NuevaStd-BoldCond
    /NuevaStd-BoldCondItalic
    /NuevaStd-Cond
    /NuevaStd-CondItalic
    /OCRAExtended
    /OCRAStd
    /OldEnglishTextMT
    /Onyx
    /Optima
    /Optima-Bold
    /Optima-BoldItalic
    /Optima-Italic
    /OratorStd
    /OratorStd-Slanted
    /OrbusMultiserif
    /Oxford
    /PalaceScriptMT
    /PalaceScriptMT-SemiBold
    /Palatino-Bold
    /Palatino-BoldItalic
    /Palatino-Italic
    /PalatinoLinotype-Bold
    /PalatinoLinotype-BoldItalic
    /PalatinoLinotype-Italic
    /PalatinoLinotype-Roman
    /Palatino-Roman
    /Papyrus-Regular
    /Parchment-Regular
    /Perpetua
    /Perpetua-Bold
    /Perpetua-BoldItalic
    /Perpetua-Italic
    /PerpetuaTitlingMT-Bold
    /PerpetuaTitlingMT-Light
    /Playbill
    /PlumpMT
    /PMingLiU
    /PoorRichard-Regular
    /PoplarStd
    /PrestigeEliteStd-Bd
    /Pristina-Regular
    /PyunjiR-HM
    /Raavi
    /RageItalic
    /Ravie
    /Rockwell
    /Rockwell-Bold
    /Rockwell-BoldItalic
    /Rockwell-Condensed
    /Rockwell-CondensedBold
    /Rockwell-ExtraBold
    /Rockwell-Italic
    /RosewoodStd-Regular
    /SanBiB
    /SanBiM
    /SanBkB
    /SanBkL
    /SanBkM
    /SanBkX
    /SanCrB
    /SanCrL
    /SanDaB
    /SanDaL
    /SanDaM
    /SandArB
    /SandJg
    /SandKg
    /SandKm
    /SanDsL
    /SandSm
    /SandSpM
    /SandTg
    /SandTm
    /SanEgL
    /SanEgM
    /SangSangBodyL
    /SangSangBodyM
    /SangSangTitleB
    /SangSangTitleM
    /SanHgB
    /SanHgL
    /SanHgM
    /SanIgB
    /SanIgM
    /SanKbB
    /SanKbL
    /SanKbM
    /SanKsB
    /SanKsL
    /SanKsM
    /SanPkB
    /SanSwB
    /SanSwL
    /ScriptMTBold
    /SegoeUI
    /SegoeUI-Bold
    /SegoeUI-BoldItalic
    /SegoeUI-Italic
    /SeoulHangangM
    /SeoulNamsanB
    /SeoulNamsanEB
    /SeoulNamsanL
    /SeoulNamsanM
    /SeUtum
    /SHeadG
    /SHeadR
    /ShowcardGothic-Reg
    /Shruti
    /SimHei
    /SimSun
    /SimSun-PUA
    /SinMyungJoyakja
    /SlimbachBold
    /SlimbachBoldItalic
    /SlimbachBook
    /SlimbachBookItalic
    /SnapITC-Regular
    /Sol
    /SouvenirITCbyBT-DemiItalic
    /SouvenirITCbyBT-Light
    /SouvenirITCbyBT-LightItalic
    /SpaceToaster
    /SPgoJ1-KSCpc-EUC-H
    /SPgoJ-KSCpc-EUC-H
    /SPgoJS-KSCpc-EUC-H
    /SPgoK-KSCpc-EUC-H
    /SPgoSE-KSCpc-EUC-H
    /SPgoT-KSCpc-EUC-H
    /SPmuJ-KSCpc-EUC-H
    /SPmuK-KSCpc-EUC-H
    /SPmu-KSCpc-EUC-H
    /SPmuS1-KSCpc-EUC-H
    /SPmuSE-KSCpc-EUC-H
    /SPmuS-KSCpc-EUC-H
    /SPmuT-KSCpc-EUC-H
    /StempelGaramond-Bold
    /StempelGaramond-BoldItalic
    /StempelGaramond-Italic
    /StempelGaramond-Roman
    /Stencil
    /StencilStd
    /Sylfaen
    /Symbol
    /SymbolMT
    /Taffy
    /Tahoma
    /Tahoma-Bold
    /TeamMT-Bold
    /TektonPro-Bold
    /TektonPro-BoldCond
    /TektonPro-BoldExt
    /TektonPro-BoldObl
    /TempusSansITC
    /Times-Bold
    /Times-BoldItalic
    /Times-Italic
    /TimesNewRomanMT-ExtraBold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imes-Roman
    /TrajanPro-Bold
    /TrajanPro-Regular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TSThpbd
    /TSThprg
    /Tunga-Regular
    /TwCenMT-Bold
    /TwCenMT-BoldItalic
    /TwCenMT-Condensed
    /TwCenMT-CondensedBold
    /TwCenMT-CondensedExtraBold
    /TwCenMT-CondensedMedium
    /TwCenMT-Italic
    /TwCenMT-Regular
    /TwentiethCenturyPoster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VinerHandITC
    /Vivaldii
    /VladimirScript
    /Vrinda
    /Webdings
    /WendyMedium
    /Wingdings2
    /Wingdings3
    /Wingdings-Regular
    /WP-IconicSymbolsA
    /YDI2002
    /YDIBirdB
    /YDIBirdL
    /YDIBirdM
    /YDICstreB
    /YDICstreM
    /YDICstreUL
    /YDIHSalB
    /YDIHSalL
    /YDIHSalM
    /YDIIrisB
    /YDIIrisL
    /YDIPinoB
    /YDIPinoL
    /YDIPinoM
    /YDISapphIIB-KSCpc-EUC-H
    /YDISolM-KSCpc-EUC-H
    /YDIYGO310
    /YDIYGO320
    /YDIYGO330
    /YDIYGO340
    /YDIYGO350
    /YDIYGO360
    /YDIYheadB-KSCpc-EUC-H
    /YDIYheadL-KSCpc-EUC-H
    /YDIYheadM-KSCpc-EUC-H
    /YDIYheadUL-KSCpc-EUC-H
    /YDIYMjO220
    /YDIYMjO230
    /YDIYMjO240
    /YDIYMjO340
    /YDIYMjO360
    /YetR-HM
    /YonseiB
    /YonseiL
    /YonseiLight
    /YonseiLogo
    /ZapfChancery-MediumItalic
    /ZapfDingbats
    /ZWAdobeF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fals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fals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fals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fals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fals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3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fals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
    /DEU <>
    /ESP <>
    /FRA <>
    /ITA <>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TB <>
    /SUO <>
    /SVE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1200 1200]
  /PageSize [595.276 841.890]
>> setpagedevice


